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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본 연구는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의 문화예술교육 경험과 효과, 효과 영향 요인에 대한 비교를 통해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정책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대상은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이며, 회수된 설문지 가운데 학생 3,076부와 학교 밖 청소년 411부 설문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예술교육의 경험에 있어서 학교 밖 청소년은 학생에 비해 문화예술교육의 초기 진입이 늦고, 문화예술교육의 참여분야가 다소 다르다. 학교 밖 청소년은 학생에 비해 문화예술교육 장기 참여보다는 단기 참여를 하고 있지만 최근 문화예술교육 투입 시간이 증가하고 있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은 학생보다 문화예술교육 만족도와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둘째, 문화예술교육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청소년의 재학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에 근거하여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의 문화예술교육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정책적인 제언을 하였다.

        

        
          
            초록
          
        

        
          This study aims to find implications for improving youth arts and cultural education policy by comparing students and out of school youth’s experiences and factors affecting the effects of the arts and cultural education.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3,076 students and 411 out of school youth. The main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n the experience of the arts and cultural education, out of school youth are a little later to enter the arts and cultural education than students, and the field of participation is somewhat different. Out of school youth are participating in short-term rather than students, but there has been an increase in the amount of time spent on the arts and cultural education. Also, the satisfaction of the arts and cultural education among out of school youth was statistically higher than those of students. Second, factors affecting the effects of the arts and cultural education differed depending on whether youth were enrolled or not. Based on these results, we made policy suggestions on how to improve the effects of the arts and cultural education for students and out of school yo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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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미래사회는 문화예술이 중심이 될 것이며 문화예술교육은 감성 뿐 아니라 정서, 사회성, 신체발달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공감대 형성이 확대되고 있다(김재은, 2014). 또한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볼 때, 청소년기의 문화예술교육 경험은 성인기의 문화예술 향유와 교육에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그 중요성이 매우 높다고 하겠다.

        문화예술교육은 문화교육과 예술교육이 만나는 지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으로 여기에는 미적인 교육, 문화다양성 교육, 매체교육과 문화적 문해교육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 각각의 요소는 인간의 성숙과 발달에 필요한 다양한 능력들이 유기적으로 작용하면서 청소년의 발달을 이끌어 내고 있다. 즉 청소년들은 문화예술교육 활동을 통해 인격적으로 성숙하며 미적능력과 창의적 능력, 더 나아가 소통능력을 발전시켜 한 사람의 건강한 시민으로 자라날 수 있다(정수기, 이병곤, 박주만, 김옥인, 유수미, 김형태, 2015).

        이러한 청소년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효과성 연구는 다양한 측면을 통해 시행되었는데, 문화예술교육은 청소년의 정서발달과 자아정체감 확립에 도움이 되며, 긍정적인 인간관계 형성과 감정 및 정서순화를 용이하게 한다. 또한 다양한 문화적 경험을 통해 소통역량이 향상되고 공감능력과 공동체 의식이 강화되며, 창의성과 학습 능력 또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맹영임, 김민, 임경희, 2005; Hampshire & Matthijsse, 2010; Winkley, 1996). Jermyn(2001)의 연구에서는 문화예술교육이 자존감, 즐거움, 미래조망 능력 등의 개인적 요인을 비롯해 타인이해와 관용증진, 사회적 상호작용 기술, 더 나아가 지역사회 정체성 및 자부심 고취, 적극적인 지역사회 참여 등 집단과 지역사회 요인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청소년 대상 문화예술교육은 청소년들의 긍정적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러한 긍정적 영향은 일반 청소년뿐만 아니라 위기청소년들에게서 나타난다. Mikes(2003)는 문화예술교육이 위기청소년들의 개인적, 사회적 생활기술 발달과 교육, 직업 기회의 제공에 기여한다고 하였으며, 또 다른 연구에서는 문화예술교육은 위기청소년의 학업성취도(GPA)와 시민참여도(civic engagement)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Catterall, Dumais, & Hampden-Thompson, 2012). 또 정경은과 조영미(2015)는 문화예술교육은 위기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사회성, 표현력, 문화예술선호성을 향상시키며, 심리적 안정(즐거움, 안정), 소통(어울림, 공감), 자기발견(향상된 사고, 감정의 표현, 자신감, 꿈과 미래), 행동변화(활력, 부정적 행동 감소)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도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임영식, 정경은, 김인설, 조영미, 2014;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4).

        이처럼 문화예술교육이 청소년들의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들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방향과 비전 그리고 목표 설정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실행계획의 수립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말해 주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4년 2월 문화예술교육의 일상화, 지역화, 내실화의 내용을 담은 문화예술교육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발표하였다. 중장기 발전계획에서 문화예술교육의 일상화 추진전략이 수요자 중심의 핵심 전략이라 할 수 있는데,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지원,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문화 사각지대 해소, 문화복지 구현을 위한 생활밀착형 예술교육을 정책목표로 하고 있다. 이 가운데 청소년 문화예술교육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2008년부터 실시해온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2017년 246만 명의 학생 수혜), 문화예술 혜택이 적은 지역의 작은 학교를 중심으로 2008년부터 시작한 예술꽃 씨앗학교(2017년 7,800여명 참여) 등이다. 그리고 사회문화적으로 소회된 계층에게 문화예술 경험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능동적 창작체험활동을 제공하기 위한 사회문화예술교육에서 청소년대상 사업은 복지기관 예술강사 지원사업, 범부처협력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토요문화학교 지원사업, 시민문화학교 지원사업, 꿈의 오케스트라, 창의예술캠프 우락부락, 농산어촌 이동문화예술교육 등이다. 특히 범부처 협력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인 학교 밖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은 가출, 탈학교, 미혼모 청소년 등 학교 밖 시설에서 생활하거나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을 대상(2017년 73개 프로그램 운영, 약 1,000여명 참여)으로 한다(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8).

        2018년부터 새로 정비된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2018~2022)에서 기존 문화예술교육 핵심적 문제점으로 문화예술교육 현장의 요구와 수요에 대한 세밀한 조사 부족 등의 수요파악 미흡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문화예술교육의 경험 격차가 발생하기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책 대상별 세분화된 접근 미비로 인한 격차가 완화되는 것이 저조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의 추진전략으로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다각화하는데 생애 주기별 맞춤형 문화예술교육을 확대하고 소외 대상 문화예술교육 지속하는 등의 추진과제 등을 제시하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18).

        따라서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정책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현재 문화예술교육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과 효과 등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축적하고 체계화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윤혜란 외, 2016). 특히 문화역량 강화를 통해 창의적 문화발전을 이루어내고 문화를 국가발전의 신성장 동력으로 활용하여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부분에 대한 지표체계 및 기초통계자료의 확보와 이를 통한 정책방안 마련이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증거에 기반을 둔 정책을 형성하고 정책의 효과를 측정하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신뢰성 있는 정보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문화체육관광부, 2011; 임영식 외, 2014).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요자의 상황과 여건 및 필요성 등을 고려한 정책방안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수요자에 대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분석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수요 중심의 정책전략 수립이 가능하다.

        이러한 차원에서 국외에서는 문화예술 참여 및 교육 조사가 실시되고 있으며, 매년 혹은 격년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영국의 Taking Part Survey는 영국에 거주하는 16세 이상의 국민과 어린이(5~10세, 11~15세)를 대상으로 문화와 예술, 스포츠와 미디어에 대한 참여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Arts Council England 홈페이지 참고). 미국의 국립예술기금(National Endowment for Arts)은 미국 국민들의 문화예술참여에 대한 실태를 주별로 연구하여 발표하고 있는데, 공연예술 및 시각예술분야에서 미국 성인의 예술참여가 어떠한지를 통해서 예술 데이터의 프로파일을 제공하고 연례 예술기본설문조사와 참여패턴의 주별 수준을 발표한다(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홈페이지 참고).

        특히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주요 수요자인 청소년들은 교내와 교외, 지역사회 등 다양한 공간에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문화예술교육을 접하고 있지만 문화예술교육의 효율성·수요맞춤형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관련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청소년 대상 문화예술교육 관련 정책전략 수립이 필수적이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문화예술교육 사업을 실시한 후 참여자를 대상으로 사업의 만족도 등을 중심으로 평가만 하고 있을 뿐, 정작 문화예술교육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적이고 체계적인 조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에서는 문화예술교육 정책이 제대로 수립되었으며 주요 정책 대상자들이 그 수혜를 받고 있으며 정책적인 목표가 달성되었는지에 대해 파악하기 어려우며 이로 인해 정책의 수정 및 보완과정에서도 현 상황이 문제점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교육의 경우, 학생을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교육이 대다수를 이루며 현황조사 역시 학생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윤혜란, 장현선, 김태은, 2015; 윤혜란, 황경희, 김혜경, 옥경인, 2016 등)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의 현황과 이들의 욕구에 대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비록 우리나라 청소년의 대다수가 학생들이지만, 최근 학교를 떠나는 청소년이 매년 6~7만 명에 이르며, 2014년 기준 7~18세 학령기 학생 중 학교 밖 청소년 규모는 약 4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윤철경, 성윤숙, 최홍일, 유성렬, 김강호, 2017), 2017년 학업중단율은 초등학생 0.6%, 중학생 0.7%, 고등학생 1.5%(한국교육개발원, 2018)로 상당히 많은 청소년들이 학교 밖에 머물러 있다. 이들은 학업 중단 후 특별한 일 없이 돌아다니거나 가출을 경험한 비율이 약 50%를 차지하고 있으며(김영희, 최보영, 이인회, 2013), 여러 가지 부정적 경험을 상황에 노출되고 있어 이들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개입이 절실한 실정이다(윤철경 외, 2017). 이러한 상황에서 문화예술교육은 이들에 대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개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생 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 모두를 포함하는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수립을 위해 기본적이지만 필수적인 청소년들의 문화예술교육 경험과 효과 차이 그리고 그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이러한 노력은 우리나라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정책사업의 실행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의 문화예술교육 경험의 차이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문화예술교육 효과의 차이는 청소년의 재학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문화예술교육 효과 영향요인은 청소년의 재학 여부에 따라 어떻게 다른가?

      

    

    

  
    
      Ⅱ. 이론적 배경
      
        1.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개념
        우리나라 문화예술교육은 2005년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의 제정 및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설립에 따라 본격화 되었다.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은 모든 국민은 나이, 성별, 장애, 경제적 여건, 거주 지역 등에 관계없이 평생에 걸쳐 문화예술을 학습하고 교육받을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는 원칙을 명확히 하는 한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5).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정의는 문화예술교육지원법에서 내리고 있다.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문화산업,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문화재를 교육내용으로 하거나 교육과정에 활용하는 교육을 말한다. 이러한 문화예술교육사업은 크게 학교문화예술교육(학교 내)과 사회문화예술교육(학교 밖)으로 나뉜다. 그리고 이 두 영역간의 연계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학교문화예술교육은 영유아보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행하여지는 문화예술교육을 말하며, 사회문화예술교육은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서 규정하는 문화예술교육시설(문화예술진흥법 상의 문화시설, 청소년활동진흥법 상의 청소년활동시설, 평생교육법 상의 평생교육기관 중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는 시설) 및 문화예술교육단체와 제24조의 각종시설 및 단체 등에서 행하는 학교문화예술교육 이외의 모든 형태의 문화예술교육을 말한다. 따라서 진술된 법적 내용에서 ‘문화예술교육’은 문화예술, 문화산업, 문화재를 교육 내용으로 하거나 이를 교육과정에 활용하는 교육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문화예술교육은 크게 ‘문화예술을 위한 교육’과 ‘문화예술을 통한 교육’으로 구분될 수 있다. ‘문화예술을 위한 교육’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화예술적 능력을 연마하는 전문가 교육이며, 인간의 능력 중 감각기능을 발달시키고 직접 체험하며 문화예술적 재능을 익히는 것으로 예술가 즉, 창작자를 개발하는 교육과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예체능과목인 예술교육이 여기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문화예술을 위한 교육’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화예술적 능력을 미적체험으로 표현할 수 있게 하며, 문화예술작품을 제대로 감상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줄 수 있지만, 학교교육에서 정착된 문화예술교육은 음악, 미술 과목에 국한되어 있어 새로운 예술장르와 표현 형식 등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문화예술을 통한 교육’은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여러 가지 감각작용들이 작용하여 인식을 통합하는 능력을 발달시켜 인간의 기본 소양을 기르는 것이다. 따라서 문화예술교육은 스스로 표현하여 문화예술을 창조하고 미적 경험과 감수성을 키우는 교육으로서 의미를 넘어 더 큰 효과를 창출하기 위한 수단적인 교육을 의미한다(고경화, 2003). 이러한 내용으로 볼 때 문화예술교육은 통합교육의 모델로 문화예술을 통한 교육으로 방향을 잡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화예술교육’이란 특정 문화예술 장르에 대한 고유한 이론과 기능을 가르치는 교육이 아닌 지식과 경험, 장르간의 통합, 타학문과의 융·복합을 추구하는 예술, 문화의 경계를 초월한 통합교육으로 구체화할 수 있으며, 분절되어 있는 예술 및 기타 장르들을 교차시키거나 통합하고, 학생 및 일 반인들의 예술적 감각과 감수성을 활성화시켜 개인의 자율적인 표현과 상상력을 극대화하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곧 문화와 예술 그리고 교육의 융합으로 지식과 경험의 통일성과 학문과의 경계를 초월한 융·복합성의 추구를 강조한다. 이러한 관점으로 문화예술교육의 범위를 구분하면, 문화예술교육은 크게 예술적 향유, 생활 속에서의 예술 그리고 예술교육으로 나눌 수 있다. 예술적 향유는 문화예술 작품을 대한 관람, 찾아가는 문화행사 등의 소비활동을 의미하며, 생활 속에서의 예술은 동아리활동 등의 학생 및 일반인들의 예술 창작활동을 의미하며, 예술교육은 학생 및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예술교육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 속에서의 문화예술교육 장르는 음악, 국악, 미술, 무용, 연극, 문학, 사진 등 순수예술 관련 지원사업과 건축, 박물관, 도서관, 출판, 콘텐츠(영화, 게임 등), 애니메이션, 대중음악 등의 문화산업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정리할 수 있다(윤종현, 홍성준, 조은주, 박주만, 2017). 따라서 윤종현 등(2017)은 문화예술교육은 국민 개개인의 발전과 성숙은 물론 사회의 문화적 성장과 성숙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교육이며, 기존의 예술교육이 지향하는 미적 감수성이나 정서 함양, 창의성 육성을 넘어 궁극적으로는 개개인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문화역량 강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청소년 정책의 범주에 해당하는 청소년은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9세부터 24세의 연령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하며 여기에는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하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은 초, 중등교육법 제2조와 제14조 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하거나 제18조에 따른 제적, 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또는 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을 말한다. 최근 학교 밖 청소년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다양한 지원정책이 마련되고 있으므로 청소년 문화예술교육의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청소년 문화예술교육은‘청소년이 음악, 무용, 연극, 미술, 문학 등 다양한 문화예술을 배우고 경험함으로써 살아가는 데 필요한 창의적인 생각과 예술적 감성을 기르도록 도와주는 교육’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을 모두 포함할 필요가 있다.

      

      
        2.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효과와 영향요인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정책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현재 문화예술교육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과 효과 등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축적하고 체계화할 필요성이 있다(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7). 특히 청소년 문화예술교육은 예술적 소양을 개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자아형성 및 인성교육에도 효과가 있으므로(김소영, 이근매, 2010) 그 효과성을 토대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청소년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효과성 연구는 법적 제도적, 정책적 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다양한 측면에서 시행되고 있다. 청소년 문화예술교육은 청소년의 정서발달과 자아정체감 확립에 도움이 되며, 긍정적인 인간관계 형성과 감정 및 정서순화를 용이하게 하며(맹영임 외, 2005; Hampshire & Matthijsse, 2010), 자기효능감 향상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Brown, Benedett, & Armistead, 2010). 또한 자기효능감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자기 가치 향상과 성취감을 갖게 하고(최애나, 차은선, 2007), 자신감과 행복감 향상을 가져온다고 하였다(Jermyn, 2004). 다양한 문화적 경험을 통해 청소년들의 동기 향상과 협력을 증진시키고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긍정적 변화를 가져오며(Peaker & Vincent, 1990), 소통역량이 향상되고 공감능력과 공동체 의식이 강화되며, 창의성과 학습 능력 또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맹영임 외, 2005; Hampshire & Matthijsse, 2010). 백령(2012)은 청소년 문화예술교육이 청소년의 자아개념과 성취감을 포함한 자존감과 타인과의 상호작용, 협업, 책임감, 사회성 등이 향상된다고 하였다. 문화예술교육의 상호작용의 과정을 통해서 타인을 배려하고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며 서로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으며(김다희, 2012) 타인에 대한 신뢰감을 형성하고(김동연, 문혜숙, 1999) 서로 배려하며 이해하려는 태도를 갖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혜경, 최외선, 2006). 더 나아가 청소년 문화예술교육은 청소년의 생활만족도, 행복감에 효과가 있는데(임승희, 김소영, 이유리, 2013), 서울문화재단(2010)의 연구에서도 창의성과 표현력을 넘어 행복감, 협동성, 사회성 등에 효과를 규명하였다. 또한 아동의 문화예술교육은 정서안정과 발달, 대인관계 개선, 창의력 증진 외에 타 과목의 학습증진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임영식, 김인설, 임승희, 정경은, 조영미, 2018; 임정은, 2006).

        소외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교육 효과성에 대한 연구에서는 문화예술교육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에 비해서 높은 사회 참여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Catterall et al., 2012).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교육은 내면의 갈등과 분노조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왕금미, 2006) 우울성 감소 및 자기상의 긍정적 향상을 보이고(권재기, 우주희, 2007) 정서적 안정과 공격성 감소(최애나, 차은선, 2007), 책임감과 자아존중감, 더 나아가 미래에 대한 확실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박혜경, 최외선, 2006). 감정통제력과 공감능력, 긍정적 태도와 수용, 능동적인 자세 등이 높아지며(임정미, 이유진, 오레지나, 2011) 긍정적인 관계 경험을 통해서 신뢰감과 소속감, 자신감을 회복시켜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오양열, 박상언, 김리기나, 2008).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한 청소년들이 비행과 약물남용 등의 문제행동이 감소되며(Mulcahy, 1996) 정서적으로 치유되고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Bamford, 2006). 문화예술교육은 청소년들에게 긍정적 시각을 갖게 하며(Penelope, 2007) 개인적, 사회적 발달과 더불어 비행을 예방하고 사회적응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Miles, 2003). 따라서 청소년 문화예술교육은 청소년 발달과정에서 나타나는 정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며(이숙환, 2006) 창의성과 생활만족도, 협동성, 사회성 및 미래비전을 발전시키는데도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청소년 문화예술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성별과 학년, 경제수준 등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정문성, 석문주, 모경환, 김해경, 2011; Passmore & French, 2001). 그리고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및 활동의 참여빈도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김미현, 이현우, 정영근, 2011), 김영철(2006)의 연구에서는 참여횟수에 따라 프로그램 효과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적으로는 참여시간과 참여기간 또한 문화예술교육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설민희(2009)는 문화예술교육 참여시간이 많을수록 우울이나 불안 비행이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하였고 교육 참여기간이 긴 청소년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사회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이정일, 이성노, 이태현, 2012), 청소년단체활동 참여기간이 청소년활동 성과에 영향을 미쳤다(배영직, 2005). 그리고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흥미가 높거나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욕구도 문화예술교육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하수연, 2012). 또한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흥미나 관심이 높을수록 그에 따른 효과도 향상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Perkins, Borden, Villarruel, Carlton-Hug, Stone, & Keith, 2007). 마지막으로 정부 사업 참여자들의 교육만족도는 사업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신계수, 권승복, 2015), 관리 만족도는 제도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최성락, 전별, 정연백, 2013). 이렇듯 청소년 문화예술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참여에 있어서도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그 효과성도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성별이나 최초 참여시기, 참여시간이나 참여기간, 만족도에 따라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의 문화예술교육 효과가 어떠한지를 살펴보는 것은 앞으로의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정책 방향을 마련하는데 의미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효과성연구와 영향요인 연구들은 대상별 프로그램의 효과나 그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있다. 즉, 학생 또는 프로그램 참여자, 비행청소년, 위기 청소년 등으로 구분하여 청소년 문화예술교육의 효과를 살펴봤을 뿐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을 동시에 연구대상으로 하여 문화예술교육의 차이와 효과성을 살펴보지 못하였다. 청소년 문화예술교육의 방향을 설정하고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청소년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통합적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참여대상이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 모두를 포함하여 수요자의 상황과 여건 및 필요성 등을 고려한 조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물론 2008년부터 문화예술교육 현황조사를 통한 문화예술교육 방향을 수립하고자 하나,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중심으로 하거나 예술강사나 교사를 대상으로 실태와 인식여부를 통해 정책개발의 준거자료로 사용하고 있어 참여 주체인 청소년을 배제한 현황 중심의 기초 통계 생산에 주력한 측면이 있어 청소년 문화예술교육의 효과 및 정책적 함의를 만들어내는데 까지는 이르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교육은 학교 안·밖의 다양한 공간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학생뿐만 아니라 현재 전국에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도 전국적으로 약 0.8%를 차지하고 있다(교육부, 2015). 학교 밖 청소년들의 지원은 향후 사회적 투자비용을 줄일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교육이 비행 및 범죄 청소년들의 사회 적응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학교 재학 청소년 외 학교 밖 청소년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하고 그 차이와 영향요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청소년들이 인지하고 있는 문화예술교육의 효과는 무엇인지, 그리고 청소년들의 특성(학교 재학여부, 성별 등)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의 경험과 효과는 차이가 있는지, 더 나아가 청소년들이 인지하는 문화예술교육의 효과가 무엇인지 그리고 청소년 문화예술교육의 경험과 효과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각각의 대상에 대한 조사를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실태조사로 문화예술교육 관련 정책 및 지원을 위한 근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Ⅲ.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본 연구에서는 조사 대상으로 전국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의 일정 표본을 추출하였는데, 우선적으로 학생 대상 추출은 2016년 교육통계 자료를 근거로 모집단별 0.08%를 추출하였다. 학교의 학급 단위로 조사 실시를 전제로 하기에 각 학교의 학급 평균 학생수를 감안하여 재산출하였으며, 지역의 규모를 고려하여 대도시 49지역, 중소도시 55지역, 읍면 지역 18개 지역의 총 122개 지역의 학교를 추출하였다. 교급과 지역규모를 고려한 난수표를 활용하여 조사 학교 무작위 추출하였으며, 초중고(일반고), 고등학교에서 특목고, 자율고, 특성화고는 제외하였다.

        학교 밖 청소년도 모집단별 0.08% 추출하는 방식을 동일하게 적용하였으며, 2015학년도 전체 초‧중등학교 학업중단자 수는 47,070명(전체학생 대비 0.8%)이며, 초등학생의 학업중단율은 0.5%, 중학생 0.6%, 고등학생 1.3%로 나타났다(교육통계 자료). 모집단에서 학업중단율을 고려하여 학업중단 청소년 중 최종 1.0% 비율로 추출하였다.

        조사 기간은 2017년 10월부터 11월까지 약 2개월 간 실시되었으며, 전문리서치 업체의 방문 조사 및 학교 자체 조사로 실시하였다. 최종 설문 참여 응답자는 <표 1>과 같이 학생 3,076부(114개교)와 학교 밖 청소년 411명(29개 센터)이며, 이들의 데이터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표 1> 
				
          

          
            조사 참여 응답자 현황
          
          

        

        
          
            
              	　구분
              	학생
              	학교밖청소년
            

            
              	사례수
              	%
              	사례수
              	%
            

          
          
            	전체
            	3,076
            	100.0
            	411
            	100.0
          

          
            	성별
            	남성
            	1,279
            	41.6
            	202
            	41.8
          

          
            	여성
            	1,756
            	57.1
            	207
            	56.9
          

          
            	무응답
            	41
            	1.3
            	2
            	1.3
          

          
            	교급/
학교밖청소년학교
중단 시기
            	초등학생
            	951
            	30.9
            	17
            	4.1
          

          
            	중학생
            	1,310
            	42.6
            	84
            	20.4
          

          
            	고등학생
            	795
            	25.8
            	246
            	59.9
          

          
            	무응답
            	20
            	0.7
            	64
            	15.6
          

          
            	지역
            	대도시
            	1,205
            	39.2
            	-
            	-
          

          
            	중소도시
            	1,445
            	47.0
            	-
            	-
          

          
            	읍면지역
            	426
            	13.8
            	-
            	-
          

          
            	권역
            	서울권
            	406
            	13.2
            	33
            	8.0
          

          
            	경기권
            	956
            	31.1
            	44
            	10.7
          

          
            	강원권
            	130
            	4.2
            	23
            	5.6
          

          
            	충청권
            	448
            	14.6
            	68
            	16.5
          

          
            	경상권
            	644
            	20.9
            	123
            	29.9
          

          
            	전라권
            	492
            	16.0
            	120
            	29.2
          

        

        

      

      
        2. 연구도구
        본 연구는 자료수집 방법으로 자기기입식 질문지를 활용하였다. 설문지의 주요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었다. 첫 번째 부분은 청소년들의 문화예술교육 경험과 인식,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욕구,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효과로 구성되어져 있다. 

        문화예술교육의 경험과 욕구 설문문항은 문화예술 관련 전국 규모의 조사인 문화체육관광부(2016)의 문화향수실태조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3)의 국가 청소년활동정책 체계화 연구의 청소년 체험활동 및 문화활동 실태조사, 최창욱, 문호영, 김정주(2016)의 청소년활동 참여실태조사, 통계청(2016)의 사회조사 등의 조사를 참고로 문항을 자체 개발하여 문화예술교육, 척도개발 및 전국규모조사 전문가들의 3차례의 자문을 거쳐 최종 문항을 확정하였다. 청소년 중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과 현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설문을 2종으로 제작하였다.  

        
          1) 문화예술교육 경험
          본 연구에서는 문화예술교육의 정책적 실효성을 높이고 수요자인 청소년의 상황과 여건에 맞는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정책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현황 조사 문항을 개발하였다. 청소년의 문화예술교육 현황 및 특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문항을 설계하였으며 조사문항은 응답자가 이해하기 쉬운 용어 및 표현으로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설계하였다. 문화예술교육 경험차이 조사를 위해 가장 초점을 맞춘 것은 청소년이 문화예술교육에 대해 어떠한 경험을 하고 있으며 학교 안과 학교 밖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현황을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특히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청소년 문화예술교육의 방향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두고자 하였다.

        

        
          2) 문화예술교육 욕구
          두 번째로 청소년들의 문화예술교육의 욕구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문항을 개발하여 적용하였다. 청소년들이 앞으로 원하는 문화예술교육의 참여분야, 희망시기, 참여 동반자, 참여 장소, 교육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을 통해 청소년 문화예술교육의 향후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특히 문화예술교육의 대상에 대한 수요자 중심의 정책추진을 위해서는 학교, 지역, 사설기관을 통해서 접하고 있는 참여현황을 통하여 중복성이나 비효율성이 있는지를 조사하고자 하였다.

        

        
          3) 문화예술교육 효과
          문화예술교육이 청소년에게 어떠한 효과로 인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하여 청소년 문화예술교육의 선행연구(이연수, 김성희, 2009; 임영식, 정경은, 2013; 임영식, 김기헌, 김인설, 임승희, 정경은, 2016; Mitchell & Trickett, 1980)와 싱가폴 2015 예술조사(National Arts Council, Singapore, 2015)에서 사용한 문항을 바탕으로 청소년 문화예술교육의 효과를 정서, 상상력, 미래비전과 진로, 공감, 유대감 및 소속감, 행복감과 즐거움 자기 활력, 성적향상이 포함된 삶의 질에 대한 내용으로 14문항을 측정하였다. 문화예술교육 효과 인지에 대한 구성요소를 확인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구인을 확정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1개 문항이 다른 2개 요인에 걸쳐져 있어 삭제하여 최종적으로 4개 요인(13개 문항)으로 분석되었으며, 1요인은 행복감, 2요인은 소속감, 3요인은 정서적 안정, 4요인은 자신이해로 명명하였다. 각 요인별 신뢰도 Cronbach's α는 1요인 .951, 2요인 .881, 3요인 .926, 4요인 .851로 아주 높게 나타났다.

        

        
          4) 청소년의 일반 현황
          청소년들의 일반 현황은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대한 부분으로 성별, 교급과 학년, 성적, 경제수준이며,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교급과 학년 대신 학업중단 시기와 기간 등으로 구성되었다.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5.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조사대상과 조사문항에 대한 기술통계와 교차분석(χ2)을 실시하였으며, 문화예술교육 효과의 요인을 구분하여 분석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조사 문항에 대한 집단별(성별, 학생·학교 밖 청소년별 등) t-test를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문화예술교육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에 대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Ⅳ. 연구 결과
      
        1.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의 문화예술교육 경험 차이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경험에 대해 몇 가지의 차이를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학교 밖 청소년은 학생에 비해 문화예술교육의 진입이 늦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의 문화예술교육 최초 참여시기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학생들은 최초 참여시기도 빠르고 문화예술을 교육받은 경험도 학교 밖 청소년들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밖 청소년은 문화예술교육을 받아보지 못한 청소년이 26.5%로 학생의 2배 이상을 나타내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 1년 동안의 문화예술교육의 참여 경험 여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두 번째로는 학교 밖 청소년은 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가정의 지지와 경제적 여건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문화예술교육 참여 이유는 두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지 않지만, 문화예술교육 미참여 이유에 대해서는 학생은 학업에 대한 부담 등으로 시간이 없는 이유를 학교 밖 청소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응답하고, 학교 밖 청소년은 문화예술교육의 정보 부족과 가정의 경제적 사정이 학교 청소년에 비해 2~3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학생의 문화예술교육 동반 참여자에 있어서도 부모님 및 형제자매와 문화예술교육을 참여하는 비율이 학교 밖 청소년에 비해 9배 이상 많은 참여를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차이는 향후 문화예술교육 희망 동반자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청소년들은 혼자 참여하는 것보다는 향후 친구와의 참여를 더욱 원하고 있었다. 한 가지 유념해야 하는 것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최근 1년 동안 부모와 함께 문화예술교육을 참여하는 비율은 현저히 낮지만(0.6%), 향후 부모님 및 형제자매와의 참여를 원하는 비율은 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이다. 청소년들의 문화예술교육 참여 증진을 위해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학생들은 시간 증가를 우선적으로 언급하지만 학교 밖 청소년은 정보 증가와 참여 비용 지원을 약 2배 정도 많이 언급한 것은 가정경제적 상태의 열악함을 직·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셋째,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은 문화예술교육의 참여분야에 있어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한 분야에서도 같은 현상이 나타내고 있다.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 모두 음악에 대한 참여가 가장 높았지만 세부 분야로는 학생은 서양악기, 학교 밖 청소년은 대중음악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은 연극. 영화, 미디어의 교육이 학생보다 상당히 높은 비중(학생의 2배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는 학교 밖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분야 선정 시 학교 밖 청소년의 욕구와 특성이 반영된 것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표 2>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의 문화예술교육 경험 차이
          
          

        

        
          
            
              	변수
              	구분
              	학생(M/%)
              	학교밖 청소년(%)
              	t/χ2
            

          
          
            	문화예술교육 최초 참여시기
            	초등학교 입학전(만 7세 미만)
            	25.0
            	9.2
            	341.708***
          

          
            	초당학교 재학중(만 7~13세미만)
            	51.2
            	29.2
          

          
            	중학교 재학중(만 13~15세 미만)
            	9.6
            	15.8
          

          
            	고등학교 재학중(만 16~18세 미만)
            	2.4
            	18.2
          

          
            	교육받은 경험없음
            	11.4
            	26.5
          

          
            	무응답
            	0.5
            	1.0
          

          
            	최초문화예술교육
권유자
            	가족
            	53.5
            	28.8
            	228.396***
          

          
            	친척
            	0.8
            	0.7
          

          
            	친구
            	4.9
            	7.9
          

          
            	시설의 교육자 및 지도자
            	3.3
            	16.6
          

          
            	학교(교사)
            	10.5
            	23.5
          

          
            	문화예술 동아리 회원
            	0.3
            	3.0
          

          
            	나 자신
            	26.1
            	17.9
          

          
            	일주일 참여시간
            	1시간 미만
            	14.6
            	5.9
            	11.172*
          

          
            	1~3시간 미만
            	48.6
            	57.4
          

          
            	3~6시간 미만
            	20.0
            	21.3
          

          
            	6~9시간 미만
            	8.0
            	7.7
          

          
            	9시간 이상
            	8.9
            	7.7
          

          
            	최근 1년간 참여기간
            	1개월 미만
            	9.5
            	11.3
            	15.198**
          

          
            	1~3개월 미만
            	17.8
            	24.4
          

          
            	3~6개월 미만
            	19.0
            	26.2
          

          
            	6개월 이상
            	53.7
            	38.1
          

          
            	최근 1년 문화예술
교육 권유자
            	가족
            	29.0
            	10.6
            	358.376***
          

          
            	친척
            	0.6
            	0.0
          

          
            	친구
            	15.7
            	12.4
          

          
            	시설의 교육자 및 지도자
            	4.4
            	46.5
          

          
            	학교(교사)
            	15.4
            	7.1
          

          
            	문화예술 동아리 회원
            	2.7
            	1.2
          

          
            	나 자신
            	30.6
            	21.8
          

          
            	교육동반 참여자
            	혼자
            	23.3
            	27.1
            	25.025**
          

          
            	부모님/형제자매
            	9.1
            	0.6
          

          
            	친척
            	1.5
            	1.2
          

          
            	친구
            	57.0
            	63.5
          

          
            	동아리 회원
            	6.1
            	5.3
          

          
            	선후배
            	0.1
            	1.2
          

          
            	적극적으로 참여한
문화예술교육 분야
            	음악
            	39.3
            	35.7
            	245.182***
          

          
            	미술
            	19.3
            	14.4
          

          
            	연극/영화/미디어
            	13.9
            	31.3
          

          
            	무용
            	13.0
            	6.7
          

          
            	문학
            	8.6
            	2.4
          

          
            	디자인
            	3.4
            	3.7
          

          
            	통합
            	1.4
            	1.5
          

          
            	교육 참여 비용
            	한달 문화예술교육 참여비용
            	71.39천원
            	11.58천원
            	7.481***
          

          
            	문화예술교육 만족도
            	학교 문화예술교육(정규교육 외)
            	3.81
            	4.17
            	4.295***
          

          
            	학교 밖 문화예술교육
            	3.88
            	4.18
            	3.826***
          

        

        
          
            ***p<.001
          

        

        

        넷째,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참여 지속성에 있어 차이를 보인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생에 비해 1시간 미만 참여보다는 1~3시간 교육 참여(학생 48.6%, 학교 밖 청소년 57.4%)가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학교 밖 청소년들은 문화예술교육이 단기 교육에 머물러 있어 6개월 이상 교육 참여자(38.1%)에 있어서는 학생(53.7%)과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다섯째, 청소년의 문화예술교육 만족도는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이 차이를 보인다. 학교 밖 청소년 만족도(약 4.1점/5점 만점)가 학생의 만족도(약 3.8점)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학내 교육 t=4.295, p<.001, 학교 밖 교육 t=3.826, p<.001) 높게 나타났다. 이는 학교 밖 청소년들은 문화예술교육 참여 분야에 있어 청소년들의 욕구가 반영된 문화예술교육 분야에 참여한 것도 하나의 요인일 수 있다. 불만족한 경우 그 이유에 대해 확인한 결과, 학생들은 교육내용(38.0%)과 교육 강사(21.7%)에 대한 불만족 사유를 가장 많이 언급하고 있고, 학교 밖 청소년은 교육시간(44.4%)과 교육내용(22.2%)을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표 3>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의 문화예술교육 희망 사항
          
          

        

        
          
            
              	변수
              	구분
              	학생(%)
              	학교밖 청소년(%)
              	
                χ2
              
            

          
          
            	문화예술교육 참여증진
방안
            	문화예술교육 시간 증가
            	23.5
            	9.0
            	89.512***
          

          
            	문화예술교육 시설의 설치
            	12.3
            	11.2
          

          
            	문화예술교육 정보 증가
            	7.8
            	14.4
          

          
            	문화예술교육의 내용 수준 향상
            	5.8
            	6.6
          

          
            	함께 참여할 참여자 확보
            	9.0
            	12.4
          

          
            	문화예술교육 교사, 강사 수준 향상
            	4.4
            	3.6
          

          
            	문화예술교육의 프로그램 수 확대
            	10.5
            	8.8
          

          
            	참여 비용 지원
            	10.7
            	18.7
          

          
            	문화예술교육 도구(재료) 지원
            	3.7
            	3.4
          

          
            	문화예술교육 동아리 확대
            	4.7
            	2.4
          

          
            	선호 교육
장소
            	학교
            	45.5
            	4.9
            	780.931***
          

          
            	문화기반시설(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공연장, 도서관 등)
            	16.4
            	18.5
          

          
            	청소년시설
            	8.5
            	56.9
          

          
            	지역문화 복지시설
            	4.3
            	1.9
          

          
            	종교시설
            	1.4
            	0.5
          

          
            	학원
            	21.2
            	12.4
          

          
            	집
            	0.7
            	0.1
            	54.404***
          

          
            	교육 희망
동반자
            	혼자
            	9.8
            	18.5
          

          
            	부모님/형제자매
            	7.1
            	3.2
          

          
            	그 외 가족/ 친척
            	1.0
            	1.0
          

          
            	친구
            	77.9
            	69.8
          

          
            	동아리 회원
            	2.7
            	4.9
          

          
            	희망 문화예술교육분야
(3순위까지)
            	대중음악(밴드/보컬/기타(guitar))
            	13.0
            	25.3
            	153.532***
          

          
            	 만화/웹툰/애니메이션
            	10.0
            	4.9
          

          
            	대중무용(K_POP/방송댄스)
            	8.6
            	4.4
          

          
            	서양악기
            	7.7
            	5.1
          

          
            	영화(UCC 제작)
            	4.7
            	2.2
          

          
            	뮤지컬
            	3.9
            	5.8
          

          
            	연극
            	3.6
            	4.9
          

          
            	드로잉, 스케치
            	3.7
            	4.6
          

          
            	목공예
            	2.9
            	4.4
          

          
            	사진
            	2.7
            	4.1
          

        

        
          
            ***p<.001
          

        

        

        여섯째,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의 문화예술교육 참여시간의 변화이다.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생에 비해 문화예술교육 시간이 늘어났다(학생 17.4%, 학교 밖 청소년 30.2%)고 응답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문화예술교육 시간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의 이유는 다른데, 학생은 참여시간 부족(48.9%)과 학업 부담(17.4%)이 큰 이유를 차지하고 학교 밖 청소년은 시간부족(25.9%),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 부족(18.8%)과 참여 비용 부담(14.1%)을 상대적으로 높게 응답하고 있었다.

        일곱째, 학교 밖 청소년이 학생보다 문화예술교육의 효과를 더 긍정적으로 인지하고 있다.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효과 차이에서는 대체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이 학생들보다 문화예술교육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p<.05) 더욱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학교재학 유무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의 효과
          
          

        

        
          
            
              	구분
              	구분
              	평균
              	표준편차
              	t
            

          
          
            	행복감
            	학생
            	3.842
            	1.029
            	2.171*
          

          
            	학교 밖 청소년
            	3.962
            	1.247
          

          
            	소속감
            	학생
            	3.623
            	1.023
            	2.629**
          

          
            	학교 밖 청소년
            	3.791
            	1.238
          

          
            	자신이해
            	학생
            	3.714
            	1.055
            	2.592*
          

          
            	학교 밖 청소년
            	3.861
            	1.258
          

          
            	정서적 안정
            	학생
            	3.704
            	0.980
            	2.682**
          

          
            	학교 밖 청소년
            	3.872
            	1.220
          

        

        
          
            ***p<.001, **p<.01, *p<.05
          

        

        

        부가적으로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의 문화예술교육 경험 차이 외 청소년 문화예술교육은 성별 차이를 나타냈다. 남녀 성별에 따른 분석에서 유의미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은 문화예술교육의 최초 참여시기가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여자 청소년은 초등학교 입학 전 문화예술교육 참여 비율도 남자 청소년(20.4%)에 비해 약 8%p 높고, 교육받은 경험이 없는 비율도 남자 청소년(15.9%)에 비해 50% 낮았다. 최근 1년 동안의 문화예술교육 참여율에 있어서도 여자 청소년이 약 7%p 높게 나타나는데 이러한 참여율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t=3.283, p<.01)로 나타났다. 그리고 여자 청소년은 남자 청소년에 비해 문화예술교육의 참여기간과 참여시간에 있어서도 두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참여기간 t=3.286, p<.01, 참여시간 t=3.465, p<.01). 또한 남자 청소년과 여자 청소년은 문화예술교육 효과 인지 부분에 있어서도 성별 차이를 보이고 있다. 문화예술교육 효과의 4개 요소 가운데 소속감을 제외한 3개의 요소에서 남녀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행복감 t=5.100, p<.001, 자신이해 t=4.803, p<.001, 정서적 안정 t=4.106, p<.001)를 보이고 있었다. 하지만 학교 안과 학교 밖의 문화예술교육의 만족도에 있어서는 여자 청소년의 만족도 점수가 다소 높았지만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2. 문화예술교육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되어진 자료의 분산팽창인자(VIF)가 학생 데이터 1.016~1.145, 학교 밖 청소년 데이터 1.087~1.230으로 다중공선성에도 문제가 없었다. 또한 Durbin-Watson 통계량은 학생 데이터 1.807~1.894, 학교 밖 청소년 데이터 1.600~1.714로 자기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청소년 관련변수를 문화예술교육 효과성 변인에 각각 중다회귀분석 하였으며, 범주형 변수인 성별은 더미변수 처리하였다.

        
          <표 5> 
				
          

          
            학생의 문화예술교육 관련변수가 문화예술교육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구분
              	자신이해
              	정서적 안정
              	소속감
              	행복감
            

            
              	
                β
              
              	t
              	
                β
              
              	t
              	
                β
              
              	t
              	
                β
              
              	t
            

          
          
            	성별
            	.092
            	3.603***
            	.026
            	1.018
            	-.003
            	-.112
            	.056
            	2.222*
          

          
            	최초참여시기
            	-.027
            	-1.049
            	-.052
            	-2.000*
            	.041
            	1.587
            	-.053
            	-2.054*
          

          
            	시간변화
            	.122
            	4.703***
            	.035
            	1.332
            	.051
            	1.954
            	.033
            	1.297
          

          
            	참여시간
            	.120
            	4.574***
            	.110
            	4.186***
            	.075
            	2.820**
            	.091
            	3.509***
          

          
            	참여기간
            	.050
            	1.850
            	.071
            	2.644**
            	.038
            	1.415
            	.071
            	2.664**
          

          
            	만족도
            	.192
            	7.360***
            	.247
            	9.491***
            	.250
            	9.523***
            	.278
            	10.764***
          

          
            	경제수준
            	-.020
            	-.764
            	.010
            	.707
            	.016
            	.625
            	.000
            	-.009
          

        

        
          
            ***p<.001, **p<.01, *p<.05
          

        

        

        먼저 학생 청소년의 분석 결과, 자신이해는 문화예술교육 만족도가 높을수록(β=.192), 최근 참여 시간이 늘어날수록(β=.122), 일주일동안 참여 시간이 많을수록(β=.120), 남자인 경우(β=.092)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적 안정은 문화예술교육 만족도가 높을수록(β=.247), 일주일동안 참여 시간이 많을수록(β=.110), 참여기간이 길수록(β=.071), 참여시기가 늦을수록(β=-.052) 높았다. 소속감은 문화예술교육 만족도가 높을수록(β=.250), 일주일동안 참여 시간이 많을수록(β=.075) 높았다. 행복감에는 문화예술교육 만족도가 높을수록(β=.278), 일주일동안 참여 시간이 많을수록(β=.091), 참여기간이 길수록(β=.071), 남자인 경우(β=.056) 행복감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학교 밖 청소년을 살펴보면, 자신이해는 문화예술교육 만족도가 높을수록(β=.210), 최근 참여 시간변화가 많을수록(β=.197) 자신의 이해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적 안정은 문화예술교육 만족도가 높을수록(β=.247), 최근 참여 시간변화가 많을수록(β=.238), 여자인 경우(β=-.187),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β=-.167) 정서적 안정에 정적 영향을 나타냈다. 소속감은 최근 참여 시간변화가 많을수록(β=.251), 문화예술교육 만족도가 높을수록(β=.230), 여자인 경우(β=-.220) 소속감이 높았다. 행복감은 최근 참여 시간변화가 많을수록(β=.205), 문화예술교육 만족도가 높을수록(β=.192), 여자인 경우(β=-.205) 행복감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학교 밖 청소년의 문화예술교육 관련변수가 문화예술교육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구분
              	자신이해
              	정서적 안정
              	소속감
              	행복감
            

            
              	
                β
              
              	t
              	
                β
              
              	t
              	
                β
              
              	t
              	
                β
              
              	t
            

          
          
            	성별
            	-.163
            	-1.927
            	-.184
            	-2.263*
            	-.220
            	-2.568**
            	-.205
            	-2.438*
          

          
            	최초참여시기
            	-.010
            	-.124
            	-.062
            	-.771
            	-.019
            	-.234
            	-.080
            	-.969
          

          
            	시간 변화
            	.197
            	2.263*
            	.238
            	2.844**
            	.251
            	2.977**
            	.205
            	2.367*
          

          
            	참여시간
            	-.014
            	-.159
            	-.038
            	-.459
            	-.022
            	-.264
            	-.017
            	-.206
          

          
            	참여기간
            	-.042
            	-.480
            	-.036
            	-.429
            	-.090
            	-1.055
            	-.040
            	-.453
          

          
            	만족도
            	.210
            	2.491*
            	.247
            	3.052**
            	.230
            	2.830**
            	.192
            	2.299*
          

          
            	경제수준
            	-.117
            	-1.431
            	-.167
            	-2.116*
            	-.132
            	-1.667
            	-.112
            	-1.378
          

        

        
          
            **p<.01, *p<.05
          

        

        

      

    

    

  
    
      Ⅴ. 결 론
      본 연구는 청소년 문화예술교육의 실제적인 참여자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 경험과 효과의 차이는 어떠하며,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참여자들의 특성과 욕구에 맞는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정책 방향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학생 3,076명(114개교)과 학교 밖 청소년 411명(26개 센터)을 대상으로 학교 안과 학교 밖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경험과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욕구, 문화예술교육 효과와 효과 영향요인 등을 측정하여 분석하였다.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예술교육의 경험에 있어서 학교 밖 청소년은 학생에 비해 문화예술교육의 초기 진입이 늦고, 문화예술 교육을 받은 경험도 학생들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가정의 지지와 경제적 여건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은 참여이유에서는 차이가 없었으나, 미참여 이유는 학생이 학업에 대한 부담인데 반해 학교 밖 청소년들은 정보의 부족과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학교 밖 청소년들의 경우, 최근 문화예술교육 투입 시간이 증가하고 있었으며 학교 밖 청소년은 학생보다 문화예술교육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문화예술교육 효과에 대해서도 더 긍정적으로 인지하고 있었다. 청소년 문화예술교육의 참여 증진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에서도 학생은 시간 증가를 이야기하고 있으나 학교 밖 청소년은 참여를 위한 관련 프로그램 등의 정보 확대와 참여비용 지원을 언급하였다.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참여분야 중 음악에 대한 참여가 학생과 학교 밖 모두에 있어 높게 나타났으나, 학생은 서양악기인 반면 학교 밖 청소년은 보다 다양한 대중음악, 연극, 영화, 미디어 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은 문화예술교육의 참여분야에 있어서도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 학교 밖 청소년은 학생에 비해 문화예술교육 참여 시간이 많았으나 장기 참여보다는 단기 참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족도에 있어서도 학교 밖 청소년의 만족도가 학생의 만족도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는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청소년들의 욕구가 반영된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학생이 교육내용과 교육 강사에 대한 불만족이 높다라면, 학교 밖 청소년은 교육시간에 대한 불만족을 가장 크게 드러냈다. 이러한 결과를 살펴볼 때, 학교문화예술교육은 학생들의 욕구와 흥미에 대한 고려가 상대적으로 학교 밖 문화예술교육보다는 적고 학교라는 현장에서의 유연성에 대한 고려가 적었기 때문이라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둘째,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의 문화예술교육의 효과에 있어서는 행복감과 소속감, 자신이해 및 정서적 안정에 있어 학생보다 학교 밖 청소년에게 더 효과적인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생들보다 문화예술교육에 대해 더욱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하겠다. 이는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생들에 비해 본인들이 원하는 활동으로의 참여가 우선시되거나, 다양한 창작활동을 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셋째, 문화예술교육 효과는 학생의 문화예술교육 효과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공통된 변수는 문화예술교육 만족도, 참여 시간이었고, 최근 문화예술교육 시간의 증가는 자신이해에, 최초참여시기는 정서적 안정과 행복감에, 성별은 정서적 안정, 소속감,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밖 청소년은 만족도와 최근 문화예술교육 시간의 증가가 문화예술교육 효과 요인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수였고, 성별은 자신이해를 제외한 행복감, 소속감, 정서적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확인되었다. 이는 선행연구들에서 성별이 청소년 문화예술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는 연구들과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었으며(정문성 외, 2011; Passmore & French, 2001). 참여시간과 참여기간이 청소년 문화예술교육의 효과 요인임을 밝힌 선행연구(설민희, 2009; 이정일 외, 2012)와도 같은 결과임을 알 수 있었다. 경제수준은 정서적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문화예술교육의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에는 학생에 비해 문화예술교육을 받은 경험이 낮으며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가정의 지지가 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학교 밖 청소년의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관심과 지속적인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와 청소년쉼터 등은 지역의 예술단체 및 기관과의 연계협력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체계를 수립하고 이를 실행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학교 밖 청소년들의 경우 불만족한 이유로 단기간의 교육시간을 들고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학교 밖 청소년들의 경우 문화예술교육이 단기적 참여에 그치는 경우가 많으므로 지속가능한 참여 및 청소년 스스로의 문화예술교육과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역량이 강화하여 청소년의 자기 이해 및 정서적 변화를 지속적으로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에는 청소년 문화예술교육의 정보접근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자신의 지역사회에서 접근 가능하며 문화적 생비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내의 다양한 청소년시설 및 관련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청소년 문화예술교육의 정보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문화예술교육의 지속성과 항상성을 위해서는 학교 및 청소년 시설의 문화예술교육 역량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문화예술교육이 전개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학교나 지역사회 시설의 예술 강사 지원사업도 필요하겠지만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등 다양한 지역사회 청소년 시설 등에서 지속적인 청소년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할 활동가 및 실무자들의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내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을 배정하고 이를 지원하는 노력이 전개되어야 한다.

      셋째, 학교 현장에서 문화예술교육이 방과 후 프로그램이나 단기적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것을 넘어서서 청소년들의 진로교육 및 인성 발달 교육에 중장기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방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자유학기제 또는 자유학년제와 연계하여 정규 커리큘럼 안에서 청소년 문화예술교육이 융화되는 작업이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학생의 경우에는 청소년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할 시간이 부족하여 그 시간을 확대해 줄 것을 제안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과정 내의 청소년 문화예술교육의 시수 확대와 일상적인 청소년 문화예술교육이 학교 내에 저변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넷째,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문화예술교육 만족도가 높으며 문화예술교육 시간의 증가가 문화예술교육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로 확인되었다. 이는 문화예술교육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문화예술교육의 시간이 증가할수록 문화예술교육 효과가 큰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양질의 문화예술교육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정기적 시간을 확보하여 중장기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문화예술교육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겠다. 청소년 문화예술교육이 단순히 교육을 넘어서서 청소년의 삶에 있어 미래지향적이고 변화를 만들어 내며 새로운 대안문화가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문화예술교육의 경험과 이를 통한 지속적인 활동으로 자리매김할 때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 문화예술교육이 체험을 넘어서 문화의 가치와 역할에 대한 기본권으로서의 문화권을 누릴 수 있기 위해서는 보다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지속가능한 문화예술교육의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학교문화예술교육을 다각화 할 필요가 있다. 학생들이 학교 밖 청소년보다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참여시기도 빠르고, 더 많은 시간에 참여하는데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진행하는 문화예술교육보다 학교 밖에서 진행하는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다는 점에 대해 우리는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 우선적으로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투입과 학교교육과는 다른 문화예술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학교 교육의 연장으로 문화예술교육을 인식하는 것이 아닌 학교 수업과는 다른 교육활동과 다양한 경험, 즐길 수 있는 교육, 창작활동, 지역예술기관과의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교육계획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의 경험의 차이와 효과가 실제적으로 어떠한지를 살펴보는 전국 청소년을 표본으로 한 대규모 조사를 진행하여 실증적 자료를 제공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더 나아가 단일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에 대한 효과나 영향요인을 살펴본 것이 아니라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들의 문화예술교육의 현황과 차이, 효과와 영향요인을 살펴본 것에 있어 청소년 문화예술교육의 정책방향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데 큰 의의가 있다.

      다만 청소년 문화예술교육과 그 효과에 대해 더욱 분명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표본 선정에 있어 좀 더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며, 학교 내외, 지역별, 교급별 등의 차이가 어떠한지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상의 특성과 차이에 맞는 정책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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